
“홀로 남을 아들 걱정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.”

-지적장애 아들을 키우는 노부부의 이야기-

 여든이 넘은 노부부는 막내아들 생각만 하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. 

 늦둥이로 태어나 온 가족의 사랑을 받던 막내아들 박영일(가명)님은 30여년 전, 

당시 나이 4살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. 오랜 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

 머리를 다친 후유증으로 박영일님의 지적성장은 4살에서 멈춰 버렸습니다. 현재 

지적장애 1급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거동도 불편해 늘 침대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.

 

 부부는 그렇게 평생을 장애를 얻은 막내아들을 돌봤습니다.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

아들이기에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어려워 부부의 생활을 점점 더 어려워졌지만 

그렇다고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.

 요즘 부부는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을 아들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. 

부부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.

보내주신� 소중한� 후원금은� 박영일님의� 간병비로� 지원되며�

도움의� 손길이� 필요한� 중증� 장애인들의�

의료비� 지원을� 위해� 사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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